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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주요개념 : 청소년,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전   은   영*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격의 결정적인 형성기라 할 수 있으며 청소

년들은 이 시기에 자기 행동의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인지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것이 삶의 과

정에서 중요하다(Jang & Lee, 2003). 그 이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Kim & Park, 1999; 

Park, Kim, Kim, & Min, 1999).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달리 가족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통

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의 심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기간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학교교육의 대부

분을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청

소년들은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 많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 Lee(1995)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

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학업문

제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성적이 낮

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스트레스를 더 빈번하면서도 강하게 

받는다고 하여 청소년은 학교생활, 그 중에서도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발현

되며 우울, 좌절감, 무력감 등의 정서적 증상을 유발하고 효

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04). 

한편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

감을 경험하고 형성․발전시키게 되며(Bandura, 1986), 이 

시기에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Moon, 1999). 즉, 부모는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

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oo & 

Lee, 1994).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취

감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자녀는 자신이 계획된 성

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

으로 명령하거나 사실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

록 억압하는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불

안정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는 등 낮은 자기효능

감을 가지게 된다(Park, Kim, & Chung, 2004).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인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변인이 많이 다루어져 

왔고, 청소년이 속해 있는 학교환경과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이들의 관계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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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환경

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기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가족기능 

차이를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문헌 고찰

1.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

다. 먼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

적 자극이나 내적요인 즉, 개인과 환경간에 평형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특징을 가진 자극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과 사회 

및 조직체계내의 적응능력이 환경적 요구 및 내적 요구에 미

치지 못할 때 그 반응으로서 스트레스가 나타난다고 보는 관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극과 반응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은 심리적 과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인의 인

지와 정서적인 특징을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

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파악한다(Lee & Jeon, 2001).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러

한 급속한 발달 경험으로 인해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Diclemente, Hansen, & 

Ponton, 1996). 이러한 과도기적 특징 외에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과중한 성취압력, 맹목

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으로 청소년들은 어떤 다른 집단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34%는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Youth Commission, 

2003).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

로 진학과 성적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2003년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중학생의 

66.4%, 고등학생의 75.8%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31.4%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

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은 과거성취도의 경험으로서 작용하여 자기

조절 학습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

인으로 보고되었다(Park, Kim, & Chung, 2004). 또한 

Kim과 Park(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할

수록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스

트레스도 증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자기효능감

과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성적 등과 같은 면에

서 성취감이 저조할 경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아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됨을 알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학교와 

관련된 환경적 측면에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

Bandura(1977)에 의하면 초기 자기효능감은 가족으로

부터 얻어진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기효능감 경험

이 사회적 혹은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총족시켜 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

을 제공함으로서 아동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

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한 정보

원인 다양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

(Ruddy & Bornstein, 1982). 이와 같이 초기 자기효능감

의 발달은 정서적인 가족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Maccoby와 Martin(1983)은 청소년기에 부모와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해 온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온 사람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독립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으

며, Shin과 Jang(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증가하며, 부모

자녀간에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있는 합리적인 의사소

통을 취하는 경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Ryan과 Solberg(1996)는은 역기능적 가족구조에서

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취경험이 제

한되고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대리적 경험을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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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적으며 언어적 설득을 경험할 기회도 제한된다고 하였

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역기능적 가족구조의 병리적인 측면들은 자기효능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관

련되는 요소로 학교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가족환경과 관

련된 가족기능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

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 남여 고등학교 12개 학급(837명)과 남녀 중학교 12

개 학급(873명)을 각각 지역별 할당 표출법으로 선정하여 

담임선생님의 협조하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Bandura(1977)의 자기효

능감 척도 문항중 청소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10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기술된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를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도저히 

해낼 수 없다’면 0점, ‘자신 없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면 1

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2점, 그리고 ‘전혀 문제없이 해

낼 수 있다’면 3점으로 각각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6이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수는 생활사건조사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활사건 조사표

는 Johnson과 McCutcheon(1980)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Lee(1995)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 도구의 문항을 4개 

하위영역(교우관계 7문항, 학교생활 5문항, 학업성적 3문항, 

환경변화-이사/전학 등 3문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사건 조사표는 지난 1년동안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자신

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파악하

고 그 영향정도를 Likert척도상에 표시하도록 제작되었다.  

점수는 '아무 영향 없음' 0점, ‘약간 영향을 줌’ 1점, ‘보통 

정도 영향을 줌’ 2점, ‘상당히 영향을 줌’ 3점으로 표기하도록 

만들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난 1년간 경험한 생활

사건들 중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표시된 경험들의 점수를 합

산하여 스트레스 지수로 삼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61이었으며, 하위영역의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645～.743이었다.

3) 가족 기능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기능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응도, 협력도, 성숙도, 애정

도 및 친밀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에 대해 각각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

까지 총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늑기능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기능은 괴롭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족원들

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원

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어려움을 함께 하는지의 여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려고 할 때 가족원들이 인정해주고 도와주는지

의 여부, 가족원들의 다양한 감정변화를 서로 인식하고 적절

하게 반응해 주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족원들이 함께 여가시

간을 보내는지의 여부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5 이었다.

4. 자료분석

설문조사결과 총 174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회수

된 전체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게 표

시된 설문지는 통계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총 1710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V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

능, 스트레스, 가족기능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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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차이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효능

중학교 28.08 5.11 -2.87 .004

고등학교 28.77 4.80

인문계 29.06 4.66 1.88 .060

실업계 28.43 4.94

남 28.12 5.12 -2.55 .011

여 28.73 4.80

스트레스

교우관계

중학교  3.43 5.09 -4.36 .000

고등학교 4.53 5.61

인문계 4.10 4.99 -2.58 .010

실업계 5.10 6.21

남 3.75 5.66 -1.83 .066

여 4.23 5.39

학교생활

중학교 1.43 2.85 -3.30 .001

고등학교 1.95 3.58

인문계 2.01 3.30 .572 .567

실업계 1.87 3.88

남 2.31 3.90 8.37 .000

여 1.02 2.34

학업성적

중학교 3.66 3.23 -1.91 .055

고등학교 3.97 3.43

인문계 4.06 3.30 .824 .410

실업계 3.87 3.59

남 4.05 3.44 3.02 .002

여 3.56 3.20

환경변화

중학교 2.32 3.07 -.559 .576

고등학교 2.40 3.15

인문계 2.41 3.15 .072 .942

실업계 2.39 3.15

남 2.57 3.27 2.96 .003

여 2.13 2.91

가족기능
중학교 12.08 3.51 2.98 .003

고등학교 11.58 3.32

인문계 11.97 3.26 3.68 .000

실업계 11.12 3.34

남 11.50 3.39 -4.19 .000

여 12.19 3.43

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청소년의 자기효능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가운데 중학생은 51.1%, 고등학생은 

48.9%이었으며, 고등학생 중에서 인문계　 학생은 전체의 

26.3%, 실업계 학생은 22.6%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876

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51.2%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834명으로 48.8%이었다.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차이

자기효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으며(t= 

-2.87, p=.004),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t= 

-2.55, p=.011).

스트레스에 있어서 각 하위 영역별 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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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기효능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환경변화 가족기능

자기효능 1.0000

교우관계 -.134** 1.0000

학교생활 -.046  .872** 1.0000

학업성적 -.072**  .338**  .287** 1.0000

환경변화 -.012  .245**  .315**  .315** 1.0000

가족기능  .194** -.108** -.111** -.049* .006 1.0000

*p<.01,  **p<.001

를 검증한 결과,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으며(t=-4.36, p=.000), 실업계 학생이 인문

계 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t=-2.58, p=.010). 학교생활 

스트레스 역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아 학교의 규

범이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고(t=-3.30, 

p=.0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t=8.37, 

p=.000).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2, p= 

.002). 이사 또는 전학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였다(t=2.96, p= 

.003).

가족기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좋았으며

(t=2.98, p=.003),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좋았고(t=3.68, p=.000),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4.19, p=.000).

3. 청소년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자기효능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낮으며

(r=-.134, p<.001),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반

면에(r=-.072, p<.001), 가족기능은 높았다(r=.194, 

p<.001).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 스트레스도 높았

고(r=.872, p<.001),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으며

(r=.338, p<.001),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게 지각

하는 반면에(r=.245, p<.001), 가족기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108, p<.001).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가 높으며(r=.287, p<.001),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반면에(r=.315, p<.001), 가족기능은 저조하였다

(r=-.111, p<.001).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에(r=.315, p<.001), 가족기능은 저

조하였다(r=-.049, p<.01).

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상대적 설명력

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스트레스의 하

위영역(교우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환경변화)과 가족기능

을 독립변수로 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

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족기능이 3.8%의 설명력을 지

니고 있었으며, 교우관계 변수가 더 추가됨으로서 설명력이 

증가하여 6.0%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족기능과 교우관계가 설명변수인 것으로 검

증되었다<표 3>.

<표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변수 β R
2

F p

Constant   39.887

가족기능 .208 .038 66.208 .000

교우관계 .151 .060 53.948 .000

Ⅴ. 논    의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으로는 가족기

능과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

하는 역할 및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

지․존속과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영향을 준다. 가족기능은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부차적 기능으로 분류되며 또 이들은 

각각 대내적인 기능(개별적 기능)과 대외적인 기능(사회적 

기능)으로 나뉘어진다(Choi, Yoo, 2003). Bandura 

(1977)에 의하면 초기 자기효능감 경험은 가족으로부터 얻

어진다고 하였으며, Ruddy와 Bornstein(1982)는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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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므로서 아동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효능

감 발달의 중요한 정보원인 다양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Jang과 

Lee(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Park, Kim, & Chung, 2004)에서는 자녀에게 

성취감을 부여하고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자녀로 하

여금 제약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학업성취도도 높다고하여부모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

째 요인은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Bandura, 1986; Jang & Lee,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를 통하여 친구관계는 자기효능감 형성의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재조명되었다.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

진 사회․심리적 특징은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기’ 현상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타인이나 외

계사물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내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아를 찾고 자아를 발견하며, 독립적인 자아

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

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

택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

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 후기가 되면 교우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폭

과 깊이가 점차 증대되고 기성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이나 반항에서 벗어나 합리적 비판과 논리적 대항의 자세를 

형성하게 된다(Jang & Lee, 1998).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청소년들의 효능감 발달

에 있어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의 

효능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Bandura, 

1986). 즉, 또래집단에서 사회적으로 비효능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은 사회적 철회를 보이거나 수용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우관계를 증진시켜 친구로부

터 인정받고 가치롭게 여겨지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증진

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기능이 중요하며 더불

어 교우관계에 있어서 원만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인

격형성과 교우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상담과 지

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으

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

학교 시절에는 동등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중․고등학교

에 진학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자신감을 키워간다는 

Printrich와 De Groot(1990)의 연구결과와 모순되는 것이

며 선행연구(Park, 2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남아선호 사상 등

이 점차 쇠퇴해지면서 아들딸 구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정보화 ․ 지식화 사회의 다양하고 세분화

된 여러 전문직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자기발전의 기회와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이 여학생에게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낮으며,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으로 정의되므로(Gellathy, & Meyer, 1992) 청소년

에게 있어서 자기효능감 측정에 과제난이 선호도를 포함하고 

있다(Jun & Kim, 2000). 결과적으로 자기효능이 높은 객

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특정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

는 자신감이 있으므로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인

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입시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살 및 비행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각자 능력에 적합한 진로설정과 적

성을 계발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개인의 학교환경적 변인으로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청소년의 가족환경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분석하였

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가족기능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자

기효능에 미치는 설명력이 6.0%로서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표집대상이 대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모집단을 대상

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대변화

에 따른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소를 고려한 변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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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s : Adolescent, Self-Efficacy

The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t's Self-Efficacy

Jeon, Eun 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t's 

self-efficacy.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th through 12th 

graders(N=1710) enrolled in middle schools(N= 

873) and high schools(N=837) in the metropolitan 

area of Daegu. The instruments had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self-efficacy, the life event checklist, 

and Family APGA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the stress. However, in case of the subjects who 

recorded higher scores at self-efficacy they showed 

higher scores at family func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owerful predictors 

of adolescent's self-efficacy were family function 

and relations of schoolmate.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we can find that the family function 

and relations of schoolmate were actual factors 

theat affected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Accordingly, affirmative emotion in family, harmonic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sharing 

housekeeping works is recommended as a useful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and then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ce will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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